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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관련 이미지
매주 화제의 중심에 서며 브랜드 네임을 증명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가 세 번째 호스트 윤경호의 활약으로 시청자
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돼 웃고 싶을 때마다 재생하고 싶은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떴다 하면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믿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
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지난 4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3화에서 윤경호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탄탄하게 쌓은 연기 내공으로 24년 차 배우의 신들린 연기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며 러닝타임을 순식간에 삭제
하는 마법을 부렸다.

윤경호는 퇴사자들의 속옷 브랜드를 기준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김원훈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형님 역으로 깜짝 등장해 통쾌한 웃음



을 안겼고, 자신에게 ‘유림핑’과 같은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 준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속 항문외과 전문의 한유림 교수를 셀프 패러
디한 열연으로도 환호를 자아냈다. 특히 권혁수의 선택을 받기 위해 김원훈과 벌이는 앙증맞은 ‘아이스크림 챌린지’ 후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드러내는 연기는 시청자들의 웃음 폭탄을 터트렸다.

이어 윤경호는 ‘북부대공의 심장을 훔친 이는 누구인가’에서 레온하르트 아르센 역을 맡아 치명적인 마력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한
국판 브리저튼’의 남자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매혹적인 표정과 포즈를 취하면서 “북부의 걸작,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자기를 소개
하며 거만하게 화면을 보는 윤경호의 등장부터 이수지와 벌인 격정적인 애정신, 김민교와 함께한 오묘한 삼각관계까지 시청자들의
항마력을 테스트하는 장면들의 향연으로 배꼽을 잡게 했다. ‘왕자님 비주얼’로 더 과감해진 윤경호와 크루들의 치명적인 연기는 ‘대
박 밈’의 탄생을 확신케 했다.

지예은의 연하 남자 친구 ‘쁘띠경호’로 등장한 윤경호는 ‘알파 세대’가 쓸 법한 신조어와 줄임말을 남발하며 25살임을 어필하지만,
결국은 40∙50대 감성이 짙은 중후한 언행 때문에 번번이 나이 의심을 받으며 신동엽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케미를 펼쳐 웃음을 선
사했다.

완벽한 캐릭터 변신으로 열연을 펼친 윤경호는 “TV로만 항상 보던 ‘SNL 코리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특히 힘든 시절부터 자신을 이끌어준 김민교에게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윤경호와 김민교의
아름다운 우정이 피날레로 장식되며 ‘SNL 코리아’ 시즌 7의 3화를 더욱 빛냈다.

한편,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호스트인 배우 김사랑과 함께하는 4화는 오는 4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공개된
다. ‘SNL 코리아’ 시즌 7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현장 방청은 쿠플클럽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INFORMATION
제목 SNL 코리아 시즌 7
연출 안상휘 유성모 권성욱
작가 안용진 김단 홍성진 유민진
제공 쿠팡플레이
제작 씨피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화 호스트 하정우
2화 호스트 서예지
3화 호스트 윤경호
4화 호스트 김사랑

SNL (Saturday Night Live)
SNL은 브로드웨이 비디오가 유니버설 텔레비전과 함께 제작하고, 론 마이클스가 크리에이터이자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TV 역사상 에미상 최다 수상에 빛나는 SNL은 권위있는 피바디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방송 명예의 전당에도 이
름을 올렸다. SNL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룹 산하 유니버설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소속의 NBC 유니버설 포맷이 전 세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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